
16일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“김문수 공직생활 삼십 년 동안에 측근들 

비리로 처벌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”고 주장했습니다. 완벽한 거짓말이자 가짜뉴스입니

다.

김 후보의 대선 경선 당시 일정팀장을 맡은 손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반증입니

다. 손 전 실장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시절 보조금 횡령 등이 감사원에 적발

돼 검찰 수사에 넘겨졌고,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. 보조금 횡령 정도는 국민

의힘 시각에서는 비리도 아니라는 뜻입니까.

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관리실장이었던 한 모씨도 있습니다. 한 씨는 골프장 인

허가권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, 김 후보 스스로도 2009년 11

월 27일 도내 기관장 모임에 참석해 “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분이 구속돼 

면목이 없다”고 사과까지 했습니다.

처벌받은 측근은 더 있습니다. 김 후보의 자타공인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은 온갖 저

급한 막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, 민사재판

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한준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위법하게 김 후보

를 홍보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.

이런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김 후보가 청렴결백의 상징인 것처

럼 포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란을 비호하고 극우를 선동한 김 후보의 과거는 결코 

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. 결국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

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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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측근. 깨끗하다고요?


